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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6.01.30

계속되는 영하 10도 강추위…한파 극복템 인기
‘자주(JAJU)’, 긴 한파에 ‘발열온감’ 등 보온 기능성 의류 매출 최대 50% 신장
-  꽁꽁 언 출퇴근길 옷 태 지키며 보온성 챙기는 발열온감 의류 인기..특히 남성용 레깅스 잘 팔려
-  흡습발열 기능에 신축성 탁월, 보온성과 활동성 겸비…얇고 부드러운 촉감까지 더해 만족도↑
-  라이트 다운필 자켓, 밍크 플리스 파자마 등도 전주 대비 20% 매출 신장, 겨울 의류 제품 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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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진설명] 신세계까사는 약 열흘가량 영하 10도를 오가는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주(JAJU)’의 보온 기능성 의류 매출이 지난 주 대비 최대 50% 신장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자주의 ‘발열온감’ 시리즈.(사진 출처 = 신세계까사)

지난 주 월요일부터 약 열흘가량 하루 평균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를 오가며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까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주’의 발열온감 등 보온 기능성 의류 제품군의 매출이 전 주 대비 크게 올랐다. 
길어지는 한파 속 출퇴근길 보온을 챙기기 위한 3040 직장인들의 수요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자주 발열온감 시리즈는 기능성 발열 원단을 사용해 따뜻함을 오래도록 유지시켜주는 겨울 시즌 베스트셀러 아이템이다. 신체에서 발생하는 땀과 수분을 열 에너지로 전환해 따뜻함을 유지시켜주면서도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한다. 특히 두께가 얇으면서도 보온성은 일반 원단 대비 높아 옷 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지킬 수 있어 인기다. 
그 중에서도 남성 레깅스의 매출이 50%가량 눈에 띄게 신장했다. 레깅스에 대한 남성들의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와 보온성 의류가 ‘겨울 내복’의 개념을 벗어나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상이 맞물리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주 발열온감 남성 레깅스는 흡습발열 기능과 뛰어난 신축성으로 보온성과 활동성을 모두 갖췄다. 마이크로 화이버 섬유를 사용해 얇으면서도 섬세한 터치감을 구현, 피부자극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매끄러운 착용감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초겨울에 주로 많이 팔리는 경량 패딩 ‘자주 라이트 다운필 자켓’도 긴 추위에 전주 대비 매출이 20% 신장했다. 외출 시 코트나 패딩 점퍼 아래에 겹쳐 입어 보온성을 높이거나 집안에서 난방비 절약을 위해 착용하는 용도로 제격이다.
그 외에도 보온 기능성 파자마인 ‘밍크 플리스 파자마’도 전주 대비 20% 이상 매출이 증가했으며, 니트 장갑과 같은 패션 잡화류도 60% 이상 오르는 등 한파 극복을 위한 아이템들의 매출이 함께 늘고 있는 추세다. 
자주 관계자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발열내의를 비롯한 다양한 겨울 방한 용품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보온 기능과 착용감이 뛰어난 계절성 의류 아이템을 지속 개발 확대해 자주의 대표 카테고리로 키워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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